
슈바이처의 일생
B5호 기타 수업 자료 

1875년 프랑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
어났어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 잘살았지만, 가난한 
친구들이 마음에 걸려 고기 수프도 먹지 
않고 옷도 낡은 것을 입고 다녔지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서른 살이 되던 
1905년에 그걸 모두 포기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헬레네와 결혼
한 뒤 1913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란 곳
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
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차 병을 
고치는 그를 요술쟁이라 부르며 환자들
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아프리카를 잠시 떠났던 적도 
있었지만 6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는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
을 돌본 일에만 열중했지요. 그 결과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답니다.

♥ 서브 도서 ‘아프리카야, 아프지 마!’는 슈바이처의 일생을 다룬 위인 동화예요. 우리 친구
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줄거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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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별자리
C5호 기타 수업 자료 

♥ 여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여름 별자리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백조자리>

여름철 밤하늘에서 머리 꼭대기에 보이는 커다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로, 은하수 

한가운데를 마치 백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것 같지요. 그리스 신화에 따

르면 이 백조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해요.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

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질투가 심한 아내 헤라에게 들키

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가려고 백조로 탈바꿈해 올림포스 산을 빠져 나오곤 

했지요.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다는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미인 중의 

미인 헬렌을 낳게 된답니다. 

<거문고자리>

여름철 밤하늘의 대표적 별자리로 머리 꼭대기에 보여요. 거문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베가’는 ‘직녀성’이라고도 불러요. ‘직녀성’에는 사랑하는 사이인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오직 1년에 한번, 7월 7일 밤에만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

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거문고자리는 아폴론이 시인이자 음악가인 아들 오르페우스

에게 선물했던 하프를 딴 별자리라고 해요.   

<독수리자리>

여름 동쪽 하늘에 보이는 십자 형태의 별자리예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거문고자리

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자리의 가장 밝은 별, ‘알타이르’를 견

우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진짜 견우성은 염소자리의 ‘다비흐’란 

별이랍니다. 독수리자리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해요.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에

서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할 젊은이를 찾으러 독수리로 변해 땅으로 내려갔어

요. 결국 트로이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던 소년 가니메데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갔

지요. 그 후 가니메데는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궁수자리>

은하수 가운데에 자리한 별자리예요. 궁수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숱한 영웅들을 가

르친 스승, 케이론이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케이론은 상반신은 사

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센타우루스 족이랍니다. 활시위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전

갈의 심장에서 빨갛게 빛나는 안타레스를 겨누고 있다고 해요. 궁수자리에서 케이

론이 활시위를 당기는 부분의 별들은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지요. 또 주전자 손

잡이 부분은 6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큰곰자리의 북두칠성과 비

교해 ‘남두육성’이라고 부른답니다. 



<헤라클레스자리>

한여름에 머리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한쪽 무릎을 굽힌 채, 한쪽 손에는 

곤봉을 들고 다른 손에는 뱀을 든 헤라클레스의 모습이에요.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제우스의 

부인 헤라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청년 때는 헤라의 꾐에 빠져 노예가 됐고 자유를 

얻기 위해 열두 가지 모험을 해야만 했지만, 모든 모험을 무사히 이겨 냈지요. 

<왕관자리>

목동자리와 헤르클레스자리 사이에서 7개의 별이 반원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남쪽 하늘에 

또 다른 왕관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 ‘북쪽왕관자리’라 부르기도 하지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겜마(진주라는 뜻)’는 왕관 중앙에 박힌 보석처럼 보인답니다. 그

리스 신화에서 이 별자리의 왕관은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한테

서 결혼 선물로 받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관이에요. 아리아드네가 늙어서 죽게 되자, 디오니소

스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이 금관을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하

지요. 

<뱀주인자리>

여름철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로 헤르클레스자리 남쪽, 전갈자리 북쪽에 자리

하고 있어요. 모양은 가늘고 긴 오각형인데, 맨 아래 부분은 뱀자리와 공유하고 

있지요. 별자리에서 말하는 뱀주인은 의사를 뜻해요. 뱀은 허물을 여러 번 벗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생의 힘, 즉 의술을 상징한답니다. 뱀주인자리의 주인공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로 양손에 뱀을 잡고 있는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

지요. 아폴론의 아들로 후에 케이론에게서 의학, 약초 다루는 법 등을 배워 죽은 

사람까지 살리지만,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고 만답니다.   

<전갈자리> 

여름철 남쪽 지평선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S자 모양의 별자리예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 오리온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강한 자는 없다며 거만하게 자

랑하고 다니자,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려고 전갈을 풀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 전갈이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밤하늘에서도 전갈은 오리온을 계속 

쫓고 있지요. 전갈자리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오리온자리가 서쪽으로 져 버리고, 전

갈이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쫓아가면 오리온은 동쪽에서 떠오른답니다. 


